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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의 남촌일반산업단지 재추진, 강력 규탄
- 국민의힘, 발암물질 유발로 주민건강 위협하는 남촌일반산업단 재추진 

- 유정복 후보를 비롯한 지역 후보자들의 신속한 입장표명 촉구  

ㅇ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후보가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입장을 밝힌 것

에 대해서 강력 규탄 및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. 

ㅇ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는 지난 26일 토론회에서 남촌산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

문에 “1,9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와 3조원 대의 생산유발 효과, 인근 선학동의 

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ㅇ 문제의 발언은 각종 의혹과 환경영향평가로 문제를 일으킨, 남촌스마트밸리(주)가 

남촌산단 추진을 전제로 주장한 것으로,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주민의 환경권과 

건강권, 주거권과 학습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반대해왔다. 

ㅇ 특히, 남촌산단 예정부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중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1급 

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현재 농도는 발암 위해도(1.00E-06)보다 최대 70배 이상

(7.2E-05)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더욱이 남촌일반산단 예정부지 주변에 

2km 내에 위치한 학교는  연수구 8곳(선학초, 선학중, 연수초, 인천중, 인천여고, 가

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, 연일학교, 중앙초), 남동구 7곳(남촌초, 도림고, 논곡중, 논곡

초, 남동고, 성리중, 성리초), 미추홀구(문학정보고, 인명여고, 관교초, 관교중 4곳)으

로 모두 19곳이나 되며, 인근 주거지역은 연수구(선학동, 연수1·2·3동), 미추홀구 

문학동, 남동구 구월동, 남촌동 등이 위치 해 있다.



ㅇ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“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거센 반발

을 받았고,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,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원

점으로 돌아간 사업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”이라고 밝히고, “국민의힘이 

남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, 사실상 연수구민과 남동구민의 건강권은 상당한 

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, 위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도 심각할 것”이 라고 주

장했다.

ㅇ 이어 “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후보와 지역 후보들도 

신속하게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”라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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